
110 >> 한국신･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

첨가제 이용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저온필터막힘점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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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provement of  Biodiesel Cold Filter Plugging Point Using Fuel Additives
*Yong-Hwa Lee, Tae-Sung Lee, Young-Seok Jang, Kwang-Soo Kim, Hyun-Jun Cho, Deog-Keun Kim, **Kwang-Geun Park

최근 식물성 기름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, 그 원료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원료가격 

상승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.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종류의 기름이 검토되고 있으며, 그 중 하나

가 축산 폐유지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생산이다. 그러나 축산 폐유지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저온유동성이 열악하여 개

선이 필요하다. 축산 폐유지 바이오디젤의 저온필터막힘점은 6~8℃로 국내 동절기 품질 기준 0℃ 이하를 만족하지 못한다. 본 

연구에서는 축산 폐유지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열악한 저온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저온필터막힘점 개선 첨가제 6종을 사

용하여 각각의 첨가제 혼합에 의한 저온유동성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. 각각의 첨가제를 1,000 ~ 5,000ppm 범위에서 폐돈지 

및 폐우지 바이오디젤에 첨가하였다. 그 결과, Wintron을 제외한 나머지 첨가제는 폐돈지 바이오디젤의 저온필터막힘점을 최

저 0℃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. 하지만 폐우지 바이오디젤의 경우, 첨가제에 의한 저온유동성 개선의 효과는 매우 적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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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가스 생산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해 더욱 그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 스웨

덴Scandinavian Biogas Fuel AB(SBF) 사의 바이오 가스 생산 기술을 이용함으로 소화효율을 개선하고 바이오가스 발생량

을 극대화하였다.
전국40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소화조가 설치된 처리시설은 65 개소이며 이중 57 개소에서 총 64개 소화조를 운영 중이

다. 하지만 국내 소화조의 효율은 유입수질 저하, 운영, 관리 미숙으로 인해 전진국의 1/4 수준으로 에너지 이용률이 미미한 편

이다. 환경부는 2010년부터 에너지 이용, 생산사용 확대, 추진을 위해 하수처리시설별 이용 가능한 에너지 잠재력의 종류, 양, 
지역 내 수요자, 공급자 의 현황 규모 등을 정리해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사업 확대를 추진한다. SBF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수

처리시설에서 들어오는 하루 슬러지 1370㎥와 음식물쓰레기180t을 함께 처리하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더욱 늘렸다. 각
7,000㎥의 달걀모양(egg shape)소화조 2개를 운영하며 생 슬러지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 바로 소화조로 투입, 혐기 소화하는 

방식이며 슬러지 최종처분방법은 탈수 후 소각된다. 반입되는 생 슬러지의 평균 TS 1.7%,VS 63% 이며 농축 후에는 평균 TS 
9%,VS 75% 이다. 또 소화조로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는 평균 TS 8%,VS 85% 이며 소화 후 평균 TS 3.6% VS 59% 이다. 그
리고 소화조의 pH는 7.3~7.8,유기산의 농도는 150mg/L~350mg/L, 가스발생량은 하루 평균 26,500N㎥이며 소화효율은 평균 

67%이다. 혐기성소화는 산소가 없는 무 산소  상태 에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분해시켜 메탄으로 전환시키고 우리는 현재 이 

가스를 소화조 가온에 사용하고, 판매하고  있다. 소화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온과 교반이 행해지는데 가온방식은 직접가온

방식(증기주입식)과 간접가온방식(열교환방식)이 있다. 그중 우리는 간접가온방식을 채택하여 소화효율을 높였고 일반중온 

혐기소화온도보다 약간 높은 38〫〫℃로 운전한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반방식인 가스교반, 기계교반, 이 둘은 병행한 교

반이 아닌 독자적인 방법을 이용, 소화조 내의 슬러지가 정체되어 교반되지 않는 부분을 최소화 하였다. 이때 미생물이 투입되

기 힘든 소화조 아래 쪽 으로도 고루분포 되어 슬러지를 이용 하게 되고 소화조 상하부의 온도차가 1℃ 이하로 거의 완벽한 교

반상태를 보여 줌 으로써 소화효율을 최대한으로 한다. 더욱이 소화일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 소화효율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

input과 output 조절을 통한 적정소화일수 20~25일을 최대한 맞추어 운전하여 소화조 설계용량의 평균 90%를 활용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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